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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예상을 뒤엎고 초강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회생하고 있다는 뜬구름 같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아마도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주가를 띄워야 하는 속사정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일부 석유화학제품 가격만 보면 시장이 회복되는 듯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에틸렌은 1300달러에 도달

함으로써 나프타와의 스프레드가 800달러 수준에 달해 사상최고의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M 역시 에틸

렌 강세에 국내 플랜트의 정기보수 집중이 겹쳐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강세 현상이 일부에 그칠 뿐 전체적으로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 무역상과 유통상, 상업공급 메이저들이 짜고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으나 공급과잉을 해소할만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아 강세가 지속되기 힘든 것으로 판

단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물론 화학기업 모두 국제시세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나 크게 중요한 문제

는 아니라는 점이다. 석유화학 시세가 전체 수익성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석유화학 시세에 따라 발전성이 좌우되는 것

도 아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시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주가가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사업 분야가 얼마나 

범용에 치우쳐 있는지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일부 석유화학

기업은 범용제품의 매출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사실 일부 화학기업이라고 말하지만 국내 화학기업 중 

몇이나 기술개발을 중시하고 차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에 성공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일부가 아니라 대부

분 범용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술개발이나 새

로운 사업모델 개발은 뒷전이기 때문이다.

선진기술을 돈 주고 사왔고 핵심설비도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했으며 빈털터리 상태에서 외국차관이나 은행 빚으로 투

자한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공짜로 사업체를 차렸으면 내실을 기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금리가 높

으면 이자부담이 크니 금리를 인하해 달라, 수출이 안 되면 환율을 조작해 달라, 연구개발도 시늉에 그치면서 세금을 면

제해 달라 등등 별의별 특혜를 요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해 특혜를 베푸는데 인색함이 없을 정도이다.

그것도 모자라 중소기업 또는 거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낯 드러내놓고 도둑질까지 일상화했다. 물론, 지금은 거의 불

가능해졌지만…

일본 화학기업들이 범용 석유화학제품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생산능력을 감축하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현

지투자를 늘릴 때도 고정코스트를 줄인다고 증설을 단행했고, 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소재 개발에 총

력을 기울일 때도 사다 쓰면 그만이라면서 나몰라하지 않았던가.

장사가 안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베풀고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서라도 지원해줄 것으로 믿었

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하나도 변치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화학기업들이 부실화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다면서 M&A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

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고위관료로 퇴직하면 재벌기업들이 뒤를 봐주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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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업,
특혜를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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